
부탄캔도 재충전해 사용한다!
산자부 , 355억원 자원절감 및 고철 1만5000톤 폐기 방지효과

9월6일부터 재충전용 부탄캔의 제조가 허가돼 연간 355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산업자원부는 1회 사용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거나 야외에 버려지는 1회용 부탄캔으로 인한 자원낭비와

환경폐해 및 사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빈 부탄캔을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충전용 부탄캔을 제조할 수

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, 9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.

1회용 부탄캔과 재충전용 부탄캔 비교

구 분 일회용 부탄캔 재충전용 부탄캔 비 고

제조방식 접합 용접 강도면에서 2배정도 안정성

이 높음.

※ 내압력비교

- 일회용 접합용기의 가

압시험압력 : 1.3MPa

-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

합용기의 가압시험압력

: 2.6MPa

재료 함석강판(주석·동합금) 스테인레스강(ST S )

부식도 높음 거의없음(내식성재료)

두께 약 0.23mm 약 0.6mm

내용적 520㎖ 520㎖
가스중량 220g 220g
용기중량 100g 210g
제조원가 약 270원 약 1500원

가격 600- 800원 450- 500원

재충전용기의 소비자가격

이 일회용용기보다 싼 이유

는 일회용용기의 경우에는

가스가격에 용기가격이 포

함되나, 재충전용기의 경우

에는 가스가격에 용기가격

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.

생산량 약 3억5000만개 약 133만개

요식업소

사용량

년간 약 2억4500만개

(생산량의 약 70%)
약 133만개

일회용부탄캔을 대체할

재충전용부탄캔의 수량은

약 204만개정도면 되고,

약 355억원의 자원절감효

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

무단투기

수량

년간 약 1억500만개

(생산량의 약 30%,

야외용, 레저용)

없음

일회용부탄캔을 재충전용

부탄캔으로 대체할 경우

매년 10,500톤의 고철이

무단폐기되는 것을 막을

수 있음.
사용연한 1회성 10년



산업자원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, 매년 전국적으로 약 3억5000만개의 일회용 부탄캔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

약 70%에 해당하는 2억4500만개의 부탄캔을 재충전용 부탄캔으로 대체하면 매년 약 355억원의 자원절감효과를

거둘 것으로 보인다. 또 약 1만500톤의 고철이 무단 폐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재충전용 부탄캔은 1997년 3월부터 1999년 3월까지 3년여 동안 총 10억원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했으며, 0.6mm

의 얇은 STS 판재를 용접·가공하는 특수 자동 용접기 및 취부기를 상하부 경판 용접에 적용하고, 용기본체의 진

원도 및 용접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확관기 기술을 통해 개발됐다.

산업자원부는 2000년 1월24일부터 2월12일까지 용접용기 신규 캔밸브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 안정성 여부를 조

사한 후 2000년 3월부터 재충전된 용접용기 유통을 개시했다. 사용연한은 10년이며, 2년마다 일부 부품을 교체해

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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